<국경의 남쪽> 오디션 대본

역할 : 노래방 도우미

설정 - 노래방 룸, 동업자 쯤으로 보이는 40대 남자 세 사람과 도우미들이  

즐겁게 가무를 즐기고 있다.

남자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날 울려 놓고 가는 바람

도우미
(탬버린으로 박수를 치며) 범룡이 오빠~~

남자
범룡이라니, 에릭이지

도우미
그럼 신화노래 함 해봐요. 제가 선곡할까요?

남자
아니..내 비장의 십팔번이 있지..(선곡을 하자 근사한 블루스 음악이 흐른다)

도우미
분위기 가라앉게 이게 뭐예요. 오빠.

남자
지금까지 너무 업됐어. 분위기 한번 근사하게 한번 가라앉혀보자고. 

(도우미의 허리를 부드럽게 끌어는 남자, 마지못해 남자의 품에 안겨 블루스를 추는 도우미, 능숙하게 블루스를 춘다)


그런데 댁은 어디신가?

도우미
서울이요

남자
아이..서울 어디? 난 잠실

도우미
그냥 서울

남자
넘 하신다, 정말 오늘 센치해지고 싶은데 말이야

도우미
지금도 충분히 센치하고 멜랑꼴리한데 뭘 더 바래요, 아저씨..

남자
일 끝나면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도우미
잠실이랑 되게 멀거든요? 

남자
멀어? 그럼 내가 오늘 기름좀 쓰지 뭐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청년 들어와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한다)

도우미
   (멱살 잡은 청년을 말리며) 어머, 아저씨 왜 이러세요? 놓고 말씀하세요

청년
내 돈 내놔, 못 내놔?

남자
하하, 이거 왜 이러시나, 무슨 돈
(옆에 있던 남자들 청년을 뜯어말리는척 하다 집단 구타를 가하기 시작한다. 일방적으로 맞으며 피투성이가 되는 청년)

도우미
   어머, 그만 때려요, 피나잖아요, 지금

남자
   시끄러 썅년아! 확 씨발~

도우미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며) 아저씨, 아저씨, 사람 죽어요! 누구 없어요? 

경찰 불러요 경찰~!!

